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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언론의 의제 설정과 프레이밍 기능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이 마약류 유형
(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에 따라 어떤 경향으로 보도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빅카인즈를 통해 2010년부터 49개의 언론사에서 보도된 신문기사(불법 마약 43,524

개, 향정신성의약품 58,146개, 대마 22,242개)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 보도는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마약류별로 추출된 토픽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치료’, ‘병원’ 등의 단어는 연결 중심성이 낮아 중독 및 치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언론이 연예인 중심의 마약 사건을 주로 
보도하는 일화적 프레임보다는 제도와 예방의 문제까지 다루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공급 통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 예방, 관리, 치료를 포괄
하는 수요 통제 정책에도 집중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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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언론 기사를 통해 사회적
으로 형성되어 온 마약에 대한 의제를 살펴보기 위해 14년에 걸친 마약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였
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마약 관련 보도는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사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불법 마약과 관련해서는 ‘경찰’, ‘검찰’ 등 범죄 및 수사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타났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프로포폴과 같은 특정 의약품이 연예인들의 사건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대마의 경우는 범죄와 관련된 주제 외에도 대마 산업, 합법화 
이슈 등이 나타나 마약 유형별로 나타나는 의제에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예방, 치료 등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는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언론은 연예인 중심의 마약 사건을 주로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마약 
관련 제도 및 예방의 문제까지 폭넓은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마약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넘어 예방, 관리 및 치료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4.44.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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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을 의존성 
(약물 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함), 내성(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 금단 증상(사용하다가 중단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포함하며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WHO, 1993). 2019년 가수 빅뱅의 단원이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마약과 연루된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마약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후 방송인, 가수, 배우 등 사회 유명인들이 연달아 마약에 연루
되면서 언론이 주목했고, 이에 따라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3년에는 마약 거래상들이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마약 음료를 나누어줬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마약이 
일부 연예인이나 환락가에서만 거래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는 점을 일반인
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2022년에 실시된 마약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가 한국 사회의 
마약류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79%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80%는 
마음만 먹으면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김지혜, 정종현, 2023).

마약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다양한 경험으로 형성된다. 특히 언론은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사회 보건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채널이다(백혜진, 이혜규, 2013). 특히 마약처럼 주위에서 쉽게 관찰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이슈일수록 더욱 그렇다. 언론은 연예인들이 어떠한 경로로 마약에 접근하고 어떤 마약을 했는지,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음료의 성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이렇듯 언론은 어떠한 이슈를 보도
하여 사회적인 의제로 부각시키고(의제 설정 기능; McCombs & Shaw, 1972), 그 이슈의 특정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프레이밍 효과; 이준웅, 2001; Semetko & Valkenburg, 2000).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언론의 보도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예: 김나연, 정민수, 2022; 백혜진 외, 2017; 유현재, 송지은, 2012; 함승경 외, 2021; 황애리, 나은영,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사회 보건 이슈를 주제로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어떠한 키워드가 등장하
였으며, 이슈의 주기에 따라 보도의 양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살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의제 
설정과 프레이밍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언론이 마약을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 일반인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키워드가 생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마약이 헤로인, 필로폰 
등 불법 마약부터 펜타닐,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인 대마(초) 등 여러 종류와 특성의 마약이 공존함을 고려하여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언론이 어떤 주제로 다루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약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전통적인 양적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방대한 기사자료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4년간의 방대한 기사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문헌 연구

1. 사회적 이슈로서의 마약과 마약류 대응 정책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narcotics)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
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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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지 않고 마약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
은 총 18,395명으로 전년 대비(16,153명) 13.9% 증가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3년에 걸쳐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코카인이 검출되어 
전국 곳곳에 마약이 퍼져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채혜선, 2023). 대규모로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KBS 탐사보도부는 2023년 19~69세 이상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3.2%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10.4%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주변의 지인이 마약을 경험했다고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04년 정부가 
UN 마약범죄사무소에 제출한 공식 유병률 0.68%(전체 마약류 단순 합산 수치)와 비교해도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탐사K, 2023. 6. 17.). 또한 두 번 이상 마약을 해봤다는 응답자 중에서, 65.3%가 병의원을 통해, 22.5%가 친구 
연인을 통해, 6%가 SNS를 통해 구입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2023년에는 마약 거래상들이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
에게 무료로 마약 음료를 나누어 준 사건이 언론에서 매우 비중 있게 보도되어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이는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까지도 마약류 및 관련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성원, 2021).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청 
등 마약 관련 담당 기관은 물론, 외교, 국방, 보건, 검찰, 경찰, 관세청, 국방, 법무, 교육 등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
를 만들어 마약류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처벌, 치료 및 재활, 교육, 홍보 등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3). 정부의 마약 대응 정책은 크게 공급통제정책과 수요통제정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김우준, 2017). 공급통제
정책은 마약류의 불법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관세청, 경찰청,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단속을 통해 
차단이 이루어진다. 불법 공급 차단에 앞서 관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2024년 3월 현재,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마약의 종류는 총 
478종 정도인데 과거에 사용되지 않던 약물들의 오남용 사례가 확산되고, 약물들의 배합으로 새로운 신종 마약류들
이 만들어지면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약물들도 증가하고 있다(전대양, 2003). 마약류가 점차 확산되어 그 수가 
많아지고 접근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수요통제정책은 더 중요해졌다. 수요통제정책은 대상 집단별 특성이나 집단
별 약물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소년층
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단순 사용자들을 위한 오남용 교육 프로그램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김은경 외, 2005). 이러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15년 마약 예방 국제표준보고서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사용한 1달러는 향후 보건·사회적 범죄 
비용에 10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박성수, 2022). 이렇게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 
집단의 지식이나 태도 및 행동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손애리 외, 2023). 박근정 외(2023)는 최근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점을 짚으며 공중보건 모델에 따라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1차 
예방으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2차적으로 법적으로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이며, 마지막
으로 치료 및 재활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약류와 관련된 1차적 홍보 및 예방프로그램
은 그 목적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다(박은자, 이정아, 2015).

문제는 일반인들이 마약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부정적이고 그 위험성을 지각하고 있지만, 마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다는 점이다. 2020년 진행된 마약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2017년 65.3%에서 2020년 73%로 높아졌다(김우준, 2017). 또한 2022년 한국리서
치가 실시한 마약 인식조사에서는 76%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
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높은 경각심과는 다르게 49%의 응답자가 한두 가지 마약류의 이름을 들어본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7%는 마약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다(김지혜, 정종현, 2023). 이는 대중
들의 마약류에 대한 지식수준이 경각심에 비해 낮고 그만큼 약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될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을 이용한 국내 언론의 마약 보도 주제와 경향 분석

363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2. 언론의 기능: 의제 설정과 프레임

미디어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환경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보건과 사회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전염병
이 돌고 있고, 어떤 보건 위험 이슈가 새롭게 등장했는지 등 일반인이 직접 주위에서 관찰하고 경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백혜진, 이혜규, 2013). 이 때문에,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여러 보건 사회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언론에서 
그 이슈를 어떻게 다루었고, 어느 측면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
에서는 코로나19의 이슈 주기에 따라 언론에서 어떤 주제들이 논의되었는지를 분석하였고(함승경 외, 2021),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는 보도 양상과 언론의 프레임을 분석하였으며(김나연, 정민수, 2022), 그 밖에 자살(유현재, 송지은, 

2012; 이하나, 안순태, 2013)이나 정신건강(백혜진 외, 2017; 황애리, 나은영, 2018) 등 다양한 보건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언론이 어떠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그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일반인들은 그 이슈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받아들인다는 의제 설정 이론
(Agenda setting theory; McCombs & Shaw, 1972)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언론이 강조하는 의제는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속성들은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그 현저성이 달라질 수 있다(오다슬, 이신행, 2023). 

이렇듯 이슈의 어떤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 이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디어 
프레이밍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 프레이밍은 미디어에서 어떤 이슈의 특정 측면을 부각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인식의 틀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Poppe et al., 1999). 예를 들어 ‘비만’의 문제를 
개인의 생활 방식과 개인의 건강 문제로 볼지, 사회환경의 구조적 문제나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보건 문제로 
볼지는 언론이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백혜진, 이혜규, 2013). 따라서 뉴스가 
제시하는 프레임의 유형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형식에 있어 개별적 사건을 강조하느냐 그 이슈의 핵심 주제를 체계적
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Iyengar, 1991)으로 나누기도 하고, 내용을 구별하여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 프레임, 도덕성 및 책임 귀인 프레임(Semetko & Valkenburg, 2000) 등으로 나누기
도 했다. 또한 건강 보도의 뉴스 프레임에 대해서는 질병, 생활방식, 행동, 사회적 프레임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Higgins et al., 2006). 이러한 프레임 유형을 바탕으로 국내의 연구에서도 흡연, 감염병, 자살, 정신질환 등 주제별로 
조금씩 다른 프레임의 유형을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황애리, 나은영, 2018 참고). 이렇게 각기 다른 
뉴스 프레임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준웅(2001)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에 대한 
뉴스 보도를 일화적 프레임으로 접한 수용자는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한편, 주제적 프레임
으로 접한 수용자는 정책의 원인과 결과, 정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마약 이슈에 적용해 보자면, 사람들은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마약 보도를 
접하면서 마약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을 인지하게 되고(의제 설정), 이러한 보도들이 강조하는 주제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프레이밍). 코로나19 뉴스를 일화적 프레임(개인 일탈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주제 
프레임(신규확진자 절반이 해외 유입)으로 각각 조작한 실험연구(최종혁, 소지연, 2021) 결과 일화적 프레임은 주제
적 프레임에 비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분노를 유발해, 처벌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 
맥락에서 언론의 범죄 뉴스를 내용 분석한 미국 연구에서는 일화적 프레임은 마리화나 재배자를 비이성적, 비도덕적
인 일탈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였다(Hallstone, 2000).

또한 노수진과 윤영민(2013)은 우울증에 대한 온라인 뉴스의 언론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였는데, 언론 보도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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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료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해당 질병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연구에서 드물지만, 언론인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언론사 11곳의 마약 관련 기사 2만 6천718건을 분석했는데, 분석 대상 기사의 27%(n=7,224)

가 유명인을 언급했고 그렇지 않은 마약 관련 기사의 경우는 개별적인 마약 사건 발생 기사였다고 보고했다(탐사K, 

2023. 7. 13.). 이러한 기사들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반면, ‘마약은 이상한 사람이나 연예인과 재벌 등 
특정 사회 인사들만 하는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마약 사범 중 예술·연예 분야 종사자 비율은 0.4%밖에 되지 않지만, 마약 사범의 다수는 
무직(31.5%), 회사원(6.2%), 노동자(4.3%), 학생(3.0%) 순인데도 말이다(양성관, 2024). 한편, 마약 관련 기사들은 
명칭, 가격, 효능, 구매 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언론중재위원
회에서는 제15조에 마약 및 약물 보도에 관한 시정 권고 사례를 지적해 두기도 하였다(언론중재위원회, 2022).

3. 언론의 의제 설정과 보도 프레임 분석 기법: 토픽 모델링과 의미연결망 

의제 설정 이론과 보도 프레임은 언론의 의제와 그 의제의 현저성을 분석하여 공중의 인식이나 여론을 추론하는 
이론적 기틀을 제공해왔다(오다슬, 이신행, 2023; Dixon et al., 2014). 이러한 이론적 틀을 적용해 뉴스 기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간 코더가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해 양적으로 코딩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으나, 분석할 수 
있는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발달하면서 오랫동안 보도된 방대한 기사의 유형과 
패턴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계학습을 활용한 토픽 모델링은 사람들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동화 방식으로 방대한 뉴스 자료에서 주요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언론 의제와 그 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오다슬, 이신행, 2023). 예를 들어 20대 젠더 갈등에 대한 뉴스 의제 
및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오다슬, 이신행, 2023),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온라인 뉴스 기사와 카페글을 분석하여 
매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의제의 차이점을 검토한 연구(이새미 외, 2020),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마약 관련 
이슈를 분석한 연구(김민선, 2023), 스마트 중독에 관한 미디어 보도의 의제를 검토한 연구(김형지 외, 2018) 등 
다양한 주제와 맥락에서 토픽 모델링 기법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마약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김민선
(2023)은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총 283건의 신문 기사에서 관리 및 보호 기제 필요, 예방 교육 및 중독 치료 
부족, 그리고 신종 마약 및 유통 경로 증가의 3가지 토픽을 추출하였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했음에도, 

분석 기간이 코로나 이후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로 짧았고 분석 대상인 기사가 283건으로 적어 다양한 토픽을 
추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김형지 외(2018)는 2010년부터 2018년 3월까지 5,362건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특히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의 제1차(2010∼2012), 제2차(2013∼2015), 제3

차(2016∼2018) 계획수립 기간으로 구분하여 언론 보도의 토픽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제1차 기간 동안 
비중이 높은 토픽은 중독 현상과 관련된 토픽이었으며, 2차 기간에는 중독 관리 및 예방과 관련된 토픽, 그리고 
3차 기간에는 중독 연구 및 정책과 관련된 토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변화와 함께 신문 기사의 
주요 토픽도 조금씩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픽 모델링 기법이 언론이 강조하는 의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면, 의미연결망 분석은 언론이 
그러한 의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프레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즉 의미연결망 분석은 사람들의 인지 과정
에서 단어들이 군집을 이루는 경향에 주목하여, 단어 간의 관계를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이혜선 외, 2022; Doerfel & Barnett, 1999). 언론 보도는 특정 단어의 존재로 인해 프레임이 결정되고
(Entman, 1993), 특정 단어의 반복적인 출현은 전달하려는 정보를 부각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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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선 외, 2022; Jiang et al., 2016).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혜선 외(2022)는 어린이의 스마트폰 이용을 어떤 
단어로 재현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10여 년간 언론에서 보도된 8,053건의 기사를 의미연결망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10여 년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는데, 1시기와 2시기에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제3시기에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중독에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연구 문제

위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마약 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2023년
까지의 방대한 뉴스 기사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는 지난 14년 동안 보도량과 주제에 있어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연구 문제 2. 뉴스 보도는 마약류 유형(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에 따라 주제나 초점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뉴스 보도는 마약류 유형에 따라 언급되는 단어의 빈도나 연결성에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별로 검색어를 선정하여 
기사를 수집하였다. 검색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4년이며, 총 28개의 검색어를 이용하
여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고 총 123,912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제외어, 지정어 등을 사전에 추가
하고 2음절 이상의 명사를 추출한 후 숫자와 기호 등 불용어는 제거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불법마약 7개, 향정신성의약품 10개, 대마 6개의 토픽을 추출하였고, 기사별로 가장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토픽을 할당하여 토픽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후 의미연결망 분석을 진행하여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단어군 등을 살펴보았다.

2. 검색어 선정 및 자료 수집

분석 대상 언론매체는 빅카인즈에서 제공되는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전문지 등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약류와 관련된 키워드는 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마약류의 
한 종류인 마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약류를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불법적 마약이 아닌 비유적인 
표현(예: 마약 김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마약과 관련 없는 기사들이 많이 수집되기 때문에 ‘불법’이 포함된 
마약 기사로 한정하였다. 분류명 외에 약물명 또한 검색어에 포함시켰는데, 신문 기사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
품처럼 마약류의 종류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펜타닐, 프로포폴과 같이 특정 약물만을 언급하여 기사를 작성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마약류별로 약물과 관련된 검색키워드는 식약처에서 설명하는 마약 분류별 대표 
약물들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를 참고로 마약류별 약물들을 검색어로 정리하였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정 약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외에도 오남용되는 약물의 종류를 언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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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많아 수면제, 마취제 등 오남용하여 마약제처럼 사용되거나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면제+마약, 마취제+마약 등도 검색어에 포함시켰다. 정리된 검색어는 기사에서 검색한 후 데이터분석을 위한 
충분한 기사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신문 기사가 100건 이상 검색되는 경우만 선택하여 기사를 수집하였
다. 수집에 사용된 검색어와 각 검색어별로 수집된 기사 수는 <표 1>과 같다.

검색어별로 수집한 기사들은 본문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각 검색어별 기사수를 정리하였고, 분류별로 통합
한 후 다시 한번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여 분류별 기사 수를 정리하였다. 2010년 이후 수집하여 분석에 포함된 
기사 수는 마약류별로 중복기사를 제외하고 불법 마약 기사가 43,524개, 향정신성의약품 기사가 58,146개, 대마 
관련 기사는 22,242개이다. 비교적 많은 검색어가 포함되었음에도 불법 마약의 경우 중복되는 기사 수가 15% 

정도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은 25% 정도의 중복기사가 있었다. 

3. 데이터 전처리

분석을 위해 빅카인즈에서 수집된 신문 기사 본문을 활용하였는데, 빅카인즈에서는 신문 기사의 본문 전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전체 본문에서 단어를 토큰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토큰화된 단어의 묶음
에서 특수기호와 숫자 등 기본적인 불용어만 제외하고 2음절 이상의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감정이나 의견이 아닌 토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이혜선 외, 2022; 김민선, 2023)를 
참고하여 수식이나 상태를 주로 나타내는 형용사와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만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각각의 분석은 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별 분석에 
사용된 단어의 수는 불법 마약 8,655,544개, 향정신성의약품 8,335,331개, 대마 3,340,979개이다. 

4. 분석 방법

가. 토픽 모델링

마약 유형에 따른 주제의 차이(연구 문제 1, 2)를 살펴보기 위해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마약 유형에 따라 

마약류 검색어수 검색어 (검색된 기사수) 기사 합계

불법 마약
10개

불법 마약 (19,186), 코카인 (8,858), 아편 (6,694), 양귀비 (6,917), 
헤로인 (3,695), 펜타닐 (2,752), 페티딘 (133), 모르핀(2,251), 
옥시코돈(364), 메타돈(102)

합계: 50,952
중복 제외: 43,524

향정신성의
약품 16개

향정신성의약품(11,066), 필로폰(27,556), 진통제&마약(2,152), 
졸피뎀(6,070), 야뱌(1,064), 암페타민(2,495), 식욕억제제&마약(483), 
수면제&마약(1,506), 마취제&마약(1,519), 의료용마약(2,488), , 
펜터민(377), 프로포폴(15,198), ADHD&마약(532), 케타민(657), 
로라제팜(279),알프라졸람(377)

합계: 77,868
중복제외: 58,146

대마 2개 대마(22,195), 칸나비놀(236)
합계: 22,431
중복 제외: 22,242

마약류 신문 기사 수 총합 (중복 제외) 123,912

표 1. 신문기사 수집에 사용된 검색어 목록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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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는 단어의 빈도와 연결성(연구 문제 3)을 살펴보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방대
한 양의 문서에서 숨겨진 의미구조를 발견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문서의 주요 주제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위해 언어에 대한 통계적 모델인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모델을 
이용하였다. LDA는 토픽 모델링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로 데이터를 전체 문서
들의 집합인 ‘코퍼스(corpus)’, ‘문서(document)’, 문서를 이루는 ‘단어(word)’로 구분한다. 개별 문서들은 여러 개의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토픽들은 여러 단어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이를 신문 기사에 적용해 
보면 ‘코퍼스’는 수집한 신문 기사 전체, ‘문서’는 개별 신문 기사, ‘단어’는 신문 기사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의미한다. 결국 모든 문서들을 파악하여 그 안에서 k개의 토픽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 각 문서와 
그 안에 포함된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해서 전체 문서를 구성하는 토픽들을 확률적으로 찾아내게 된다(Blei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FindTopicsNumber함수를 이용하여 CaoJuan2009, Griffiths2004 등의 지수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나. 의미연결망 분석

신문 기사와 같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텍스트 내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내의 중요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김영
우, 2021). 의미연결망 분석은 단어의 발생 빈도뿐 아니라,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 그룹이나, 다른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단어들과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동시 출현(co-occurrence) 정도와 파이계수를 이용한 그래프 등을 
이용하였다. 동시 출현 빈도는 여러 단어와 자주 함께 사용된 단어 쌍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파이계수를 이용한 그래프는 다른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같이 등장하는 관련성이 
큰 단어를 중심으로 그래프가 형성되어 관련 있는 단어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Ⅳ. 분석 결과

1. 기사 건수 추이

마약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지난 14년 동안 보도량과 주제에 있어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연구 문제 1)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로 마약류 분류별 신문 기사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약류 기사를 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향정신성의약품은 2011년부터 기사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불법 마약과 대마는 비교적 유사한 기사 수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전체적으로 기사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3년에 기사 수가 급등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사가 급등한 
시기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연도별로 나누어 기사가 급등한 시기의 이슈를 살펴본 결과 
2012년 말부터 2013년에는 일명 우유 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이 이슈화되고 이를 투약한 연예인 리스트가 공개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연예인과 정치인 자녀들의 마약류 관련 혐의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에는 버닝썬 클럽 사건이 터지면서 이와 연관되어 남양유업 손녀인 황하
나와 가수 박유천의 먀약 혐의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였으며 2023년에는 배우 유아인과 이선균의 마약 혐의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기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마약류 관련 뉴스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문 기사가 급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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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기는 정책적인 뉴스보다는 연예인의 마약 혐의 관련 이슈가 불거진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대마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2017년도에는 유명인 대마 흡연 혐의, 대마 산업 등과 같은 이슈가 나타났으며 불법 마약 기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2018년도에는 경찰의 마약 거래 적발, 해외 마약 문제 등과 같은 이슈가 주로 나타났다.

 

2. 마약류 유형별 토픽 모델링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뉴스 보도는 마약류 유형(불법 마약, 의료용 마약, 대마)에 따라 주제나 초점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마약류별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가. 불법 마약

<표 2>에서는 불법 마약과 관련된 기사를 LDA 분석으로 추출하여 나온 7개의 토픽과 각 토픽에 대응하는 주요 
단어를 상위 10개씩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7개의 토픽은 ’세관 관리’, ‘국제 마약 일반’, ‘사건인/마약 관련 작품’, 

‘마약 검찰 수사’, ‘마약 경제’, ‘미국과 멕시코 마약 문제’, ‘경찰의 마약 단속과 적발’ 등으로 각 토픽을 정리하였다. 

토픽명은 해당 토픽의 비중이 높은 뉴스 기사를 직접 읽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를 잘 드러내는 단어를 조합하여 
결정하였다. 각 토픽들이 얼마나 높은 빈도로 기사에 등장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문서(신문 기사)에 대해 각각의 
토픽이 나타날 확률을 구하고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토픽을 해당 기사에 대한 토픽으로 선택하여 신문 기사의 
수를 살펴보았다. 이는 하나의 신문 기사에 다수의 토픽이 추출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토픽을 
해당 기사의 토픽으로 추정한 것이다. 토픽별 기사 수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경찰의 마약 단속과 적발’과 
관련된 기사수가 9,269개로 가장 많았고, ‘마약 검찰 수사’에 관한 기사도 7,185개로 많은 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불법 마약에 관한 기사는 경찰의 단속과 검찰 수사에 대한 기사가 많았으며 펜타닐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멕시코의 

  <연도별 신문기사 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불법마약 2,461 2,112 2,635 2,318 2,485 2,808 2,467 2,051 2,668 5,128 2,157 2,503 3,331 8,400

향정신성의약품 1,412 1,558 3,978 3,902 3,698 4,356 3,403 2,746 2,263 7,382 2,913 3,730 4,159 12,646

대마 454 524 517 945 744 1,111 799 1,765 1,402 2,857 1,506 1,610 1,671 6,337

그림 1. 마약류 분류별 신문기사 추이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을 이용한 국내 언론의 마약 보도 주제와 경향 분석

369

마약 문제’ 기사도 많이 나타났다. 

불법 마약 기사가 증가했던 2019년과 2023년, 그리고 감소했던 2018년과 2020년에 어떤 토픽이 주로 등장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문서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토픽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9

년에는 ‘마약 검찰 수사’와 관련된 토픽이 강세를 이루었는데, 이 시기에 주로 언급된 검찰 수사 사건은 버닝썬, 

승리 등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기사가 급등한 2022년부터 2023년도에도 ‘마약 검찰 수사’와 ‘경찰의 마약 단속과 
적발’에 대한 토픽이 많았는데 이 시기에 주로 등장한 뉴스는 배우 유아인, 이선균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던 2018년도와 2020년도에는 특정 토픽이 강세를 이루기보다는 여러 토픽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불법 마약 관련 신문 기사의 경우 기사 수가 급등한 2019년과 2023년에는 사건 사고,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기사가 급증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기사의 토픽은 10개로 각 토픽에 대응하는 10개의 단어와 함께 <표 3>에 정리하였다. 

토픽명은 ‘정치인 의혹 수사’, ‘마약과 국제시장’, ‘의약품 오남용’, ‘필로폰 유통조직 검거’, ‘검찰 수사와 형사 집행’, 

‘연예인 의약품 투약’, ‘박유천 황하나 필로폰 사건’, ‘의약품 중독과 치료’, ‘경찰조사와 구속’, ‘고유정 사건’ 등으로 
명명하였다. 불법 마약과는 달리 고유정, 황하나 등 특정 인물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여 개별 토픽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약물도 해당 토픽의 주요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의약품 오남용 및 중독 치료에 관한 토픽도 
추출되어 불법 마약과는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사용에 대한 우려와 치료에 대한 이슈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 수사 및 검거, 집행 등과 관련된 토픽은 주요 키워드들이 비교적 높은 베타값을 보여주고 
있어 주요 키워드들이 해당 토픽을 잘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1]
세관 관리

[토픽 2]
국제 마약 일반

[토픽 3]
사건인/마약 관련 

작품

[토픽 4]
마약 검찰 수사

[토픽 5]
마약 경제

[토픽 6]
미국과 멕시코의 

마약 문제

[토픽 7]
경찰의 마약 단속과 

적발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관세 중국 사람 경찰 미국 마약 마약
안전 세계 영화 마약 중국 미국 경찰
관리 일본 작품 혐의 대통령 중독 범죄
세관 전쟁 양귀비 수사 정부 약물 불법
마약 미국 생각 투약 경제 펜타닐 단속
건강 역사 사랑 검찰 북한 멕시코 적발
지원 영국 자신 조사 거래 코카인 수사

의약품 홍콩 이야기 사건 기업 치료 사범
지역 사회 시작 검사 시장 환자 판매
제품 한국 작가 부장 게임 사용 필로폰
의료 국가 감독 형사 트럼프 현지 양귀비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4,009 4,068 6,958 7,185 5,193 6,842 9,269

표 2. 불법 마약 토픽 모델링 결과



보건사회연구 44(2), 2024, 360-380

370

향정신성의약품의 토픽모델링 결과 불법 마약과는 다르게 특정 약물이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되어 토픽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주요 약물별로 어떤 토픽과 관련성이 높은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졸피뎀, 필로
폰, 암페타민, 야바, 진통제, 의료용 마약 등의 약물과 관련성이 높은 토픽을 살펴본 결과, 졸피뎀은 ‘고유정 사건’과 
높은 관련이 있었고 필로폰은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경찰조사와 구속’ 및 ‘황하나 박유천 사건’과 관련이 높았다. 

암페타민은 ‘연예인 의약품 투약’과 높은 관련성을, 야바는 ‘경찰조사와 구속’과 높은 관련을 보였다. 진통제, 의료용 
마약 등은 ‘의약품 중독 및 치료’와 관련을 보이는 반면, 수면제는 ‘고유정 사건’과 관련되어 많이 등장하였다.

다. 대마

<표 4>는 대마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6개의 토픽과 토픽별 대응하는 단어들을 나타내고 
있다. 6개의 토픽은 ‘마약류 재배 및 판매단속’, ‘대마초 관련 형사 집행’, ‘의료용 대마 합법화’, ‘연예인 투약 혐의’, 

‘대마 산업’, ‘기업인 관련 대마 혐의’ 등이다. ‘마약류 재배 및 판매단속’에서는 상위 10개 값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만, 필로폰과 함께 양귀비 등도 해당 토픽과 관련 있는 단어로 추출되어 대마의 재배 및 판매 문제를 다룰 때 
다른 마약류의 재배 및 판매도 같이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마초 관련 형사 집행’은 주로 법정 
선고나 검찰 구형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추출되었다. ‘연예인 투약 혐의’는 경찰, 혐의, 투약 등과 함께 연예인
들의 이름도 주요 단어로 추출되었다. 다른 마약류와 유사하게 경찰 및 검찰 수사나 연예인 관련 토픽이 나타나긴 
하지만 대마 산업 및 합법화 이슈와 같이 대마의 특수성이 잘 나타나는 토픽도 함께 추출되었다.

[토픽 1]
정치인 의혹 

수사

[토픽 2]
마약과 

국제시장

[토픽 3]
의약품 
오남용

[토픽 4]
필로폰 유통 
조직 검거

[토픽 5]
검찰수사와 
형사집행

[토픽 6]
연예인 

의약품 투약

[토픽 7]
박유천 
황하나 

필로폰 혐의

[토픽 8]
의약품 

중독과 치료

[토픽 9]
경찰조사와 

구속

[토픽 10]
고유정 사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수사 미국 프로포폴 마약 혐의 에이미 마약 마약 경찰 고유정

대통령 세계 병원 필로폰 선고 방송 혐의 사용 마약 살해
검찰 중국 의사 경찰 징역 박봄 투약 중독 혐의 사건
사건 시장 처방 판매 투약 졸피뎀 경찰 의약품 투약 남편
검사 한국 환자 검거 마약 휘성 박유천 관리 필로폰 범행
의혹 사람 투약 적발 재판 혐의 조사 치료 여성 피해자

부회장 북한 치료 유통 필로폰 투약 황하나 약물 조사 경찰
의원 기업 수술 범죄 집행 복용 필로폰 의료 서울 졸피뎀
대표 영화 의료 사범 검찰 프로포폴 수사 처방 남성 사망

프로포폴 사회 주사 투약 재판부 출국 구속 청소년 구속 검찰
기사 수(개) 기사 수(개) 기사 수(개) 기사 수(개) 기사 수(개) 기사 수(개) 기사 수(개) 기사 수(개) 기사 수(개) 기사 수(개)

3,722 5,745 4,238 9,745 6,573 4,900 8,101 5,169 7,506 2,447

표 3. 향정신성의약품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 1]
마약류 재배 및 

판매 단속

[토픽 2]
대마초 관련 

형사집행

[토픽 3]
의료용 대마 합법화

[토픽 4]
연예인 투약혐의

[토픽 5]
대마산업

[토픽 6]
기업인 관련 대마 

혐의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주제어
마약 혐의 미국 경찰 산업 혐의
경찰 선고 대마초 마약 사업 마약

표 4. 대마 토픽 모델링 결과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을 이용한 국내 언론의 마약 보도 주제와 경향 분석

371

앞선 신문 기사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대마 기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연도별로 
어떤 토픽들이 강세를 이루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2023년도에는 ‘연예인 투약 혐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기업인 관련 대마 혐의’, 2017년에는 ‘대마초 관련 형사 집행’으로 특정 인물의 대마초 
관련 사건이 이슈가 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최근보다는 2020년 이전에 더 많이 
이슈화되었으며 ‘대마 산업’은 2020년 이후 주로 나타났으며, ‘마약류 재배 및 판매단속’은 시기 구분 없이 꾸준히 
등장하는 토픽이었다. 

3. 의미연결망 분석

연구 문제 3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는 마약류 유형에 따라 언급되는 단어의 빈도나 연결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동시 출현 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와 파이계수를 이용한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동시 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는 한 단어와 다른 단어 즉, 한 노드와 다른 노드의 연관성을 
단어끼리의 동시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형성하고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연결 중심성을 노드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게 추가하였다. 또한 자주 함께 사용되는 정도를 커뮤니티로 나타내어 
다른 색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들과 다른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주요 단어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 출현 빈도는 기사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하였으며 불법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동시 출현 빈도가 
3,000회 이상인 단어를, 대마는 2,500회 이상인 단어를 추출하여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파이계수를 이용한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큰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한 네트워크이다. 파이계수는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와 개별적으
로 사용되는 경우를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로, 모든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 주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와는 자주 사용되
지 않지만, 특정 단어와는 자주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단어 쌍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단어의 관련성은 
기사 단위를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상관관계가 0.4 이상인 단어 쌍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가. 불법 마약

[그림 2]는 불법 마약의 동시 출현 네트워크와 파이계수 네트워크 그래프이다. 동시 출현 네트워크에서는 ‘불법 
마약’이라는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매우 높아 다른 키워드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해당 그래프에서는 높은 빈도로 다른 단어들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 ‘투약’ 등의 키워드들이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미국’도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였는데 국제사회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파이계수를 이용한 네트워크

판매 마약 담배 혐의 기업 검찰
적발 징역 사용 투약 지역 구속

필로폰 흡연 성분 조사 지원 그룹
사범 대마초 정부 수사 투자 흡연
재배 유예 사람 유아인 생산 미국
범죄 집행 의료 서울 헴프 회장
검거 재판 한국 검사 특구 밀반입
단속 검찰 의약품 이선균 안동 투약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기사 수 (개)

5,827 4,125 3,059 3,755 3,061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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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버닝썬’, ‘승리’, ‘클럽’ 등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있고 ‘유아인’을 중심으로 ‘졸피뎀’, 

‘케타민’ 등 여러 약물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 및 재판 선고 등도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나타내며 노드의 색은 커뮤니티를 나타냄. 

그림 2. 불법 마약 동시 출현 네트워크와 파이계수 네트워크 그래프

나. 향정신성의약품

토픽 모델링에서 주요 키워드로 추출된 ‘마약’이라는 키워드는 동시출현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도 높은 연결 중심성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의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보면 ‘마약’을 중심으로 ‘혐의’, ‘투약’, ‘필로폰’ 등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단어들과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범죄 검거 및 수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마약’과 함께 
동시 출현단어로 많이 등장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기사라 하더라도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문 기사에
서는 ‘마약류’보다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 ‘병원’ 등의 키워드는 상대적
으로 연결 중심성이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파이계수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는 2010년대 초반 프로포폴 투약으로 
이슈가 되었던 ‘박시연’, ‘장미인애’ 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 마약과 비교해서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픽으로 추출되지 않았지만 ‘학원’. ‘음료’ 등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과 
‘롤스로이스’, ‘운전’ 등도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나 해당 사건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다. 대마

[그림 4]의 대마의 동시 출현 네트워크 그래프를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마약’이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마약’을 중심으로 ‘경찰’, ‘혐의’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높은 연결 중심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상의 제한으로 많은 단어를 네트워크상에 포함시킬 수 없어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생성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합법화, 대마 산업 등 주요 토픽들과 관련된 키워드가 모두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범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합법화, 산업 등의 다른 단어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 빈도보다는 단어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 파이계수 네트워크 그래프에서는 대마특구
지역인 안동과 산업, 규제 등이 단어가 함께 묶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예인 투약 혐의’와 관련된 단어인 
‘유아인’, ‘이선균’ 등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프로포폴’, ‘케타민’ 등의 약물명과 ‘검사’, ‘모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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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검사와 관련된 단어, 그리고 ‘유흥업소’, ‘협박’ 등 사건 배경에 관한 단어들까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신문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소재의 범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점

본 논문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토픽과 키워드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마약에 대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마약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약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관리
하는 기준에 따라 (불법)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여 각 분류에 따른 검색어를 선정하여 2010년 이후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신문 기사는 토픽 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14년간의 마약류와 관련된 언론 보도 경향을 검토한 결과 보도량은 등락이 반복되었는데 연예인과 재벌 

주.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나타내며 노드의 색은 커뮤니티를 나타냄. 

그림 3. 향정신성의약품 동시 출현 네트워크와 파이계수 네트워크 그래프

주. 노드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을 나타내며 노드의 색은 커뮤니티를 나타냄. 

그림 4. 대마 네트워크 그래프



보건사회연구 44(2), 2024, 360-380

374

등 사회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일어날 때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사가 급증하는 
시기는 정책적인 뉴스보다는 연예인의 마약 혐의 관련 이슈가 불거진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0년간의 주요 
언론사의 마약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유명인을 언급했고, 그렇지 않은 기사는 개별적인 마약 사건 
발생 기사였다고 보고했던 KBS 탐사보도부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탐사K, 2023. 7. 13.). 또한 실제 마약 사범의 
다수는 무직과 회사원, 노동자 등 일반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특정 사회 유명인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함의한다. 특정 유명인에 집중된 언론 보도는 일반인들이 마약은 자신들과
는 무관하며, 특정 세계에 한정된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렇듯 언론의 보도 프레임 효과 중 
하나가 일반인들이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이슈의 특정 부분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로 잘 알려져 있다(이준웅, 2001; 최종혁, 소지연, 2021; Hallstone, 2000). 한편,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
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에 따른 언론의 주제 및 토픽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스마트 중독 연구에서 정책의 변화와 함께 토픽도 변화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형지 외, 2018; 

이혜선 외, 2022)와는 달리 정부의 마약 정책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의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
다. 이렇듯 마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은 마약류의 유형별로 토픽 
모델링 및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나타났다. 

우선 불법 마약에 관한 기사는 경찰의 단속과 검찰 수사에 대한 기사가 많았으며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 

‘투약’ 등의 키워드들이 연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사회의 마약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펜타닐과 코카인 등은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법 마약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세관 및 국제 마약 사범 등에 대한 기사가 많아 좀 더 폭넓은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라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문화, 예술 관련 단어들이 추출되어 하나의 토픽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는 불법 마약에 연루된 연예인
이 출현한 영화나 불법 마약이 언급되는 영화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단어가 추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마약’을 중심으로 ‘혐의’, ‘투약’, ‘필로폰’ 등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범죄 검거 및 수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마약’과 함께 동시 출현단어로 많이 등장하는
데,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기사라 하더라도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마약류’보다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신문 
기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 ‘병원’ 등의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연결 중심성이 낮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마약이나 대마 등으로 통칭되기보다 필로폰의 경우 황하나와 박유천, 

졸피뎀은 고유정 등 특정 의약품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의약품별로 많이 나타
나는 토픽에서도 차이를 보여 약품별로 주제가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사건이 보도될 
때 특정 약물명이 많이 언급되고 부각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의 오남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독과 치료에 대한 토픽도 추출되었다. 하지
만 해당 토픽과 관련된 단어들이 연결 중심성이 높지 않고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성도 낮은 것으로 볼 때 향정신성의
약품의 중독 및 치료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마의 경우 다른 마약류와 같이 수사 및 검거 등 범죄에 대한 단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었지
만 대마 산업, 합법화 등 그 외의 주제들도 추출되어 상대적으로 주제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마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사용을 중심으로 한 합법화에 대한 논의와 경북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다른 마약류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토픽으로 마약류별로 발생하는 의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약류는 유형별로 다른 의제의 속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사, 검거 및 처벌 등 범죄에 
대한 단어들이 공통으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부족하
고 언론이 마약류에 대한 주제적 프레임보다는 사건, 범죄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사건을 다루는 일화적 프레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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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치중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마약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마약에 대한 지식이 낮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며, 연예인들에 대한 이중 처벌도 가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김지혜, 

정종현, 2023). 이는 일반인들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마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보다는 일화적 프레임의 영향으
로 마약 문제를 개인의 일탈과 책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뉴스의 
일화적 프레임이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뉴스 수용자들이 처벌 정책을 지지한다는 최종혁과 소지연
(2021)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연예인 중심의 사건 사고와 범죄 수사 등 일화적 프레임에 치중된 보도는 
정부의 정책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도 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이나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 

오남용 방지 등의 수요통제 정책보다는 마약류의 불법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과 수사를 위주로 한 공급통제정책
에 치중해온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박성수, 2022), 최근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박근정 외, 2023), 

일반인들의 마약 관련 인식과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손애리 외, 2023)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마약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마약은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접하는 
이슈가 아니기에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클 수 있다. 연예인과 사회 유명인 위주의 보도는 
일반인들이 마약을 자신과 무관한 일로 치부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마약에 대한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명칭, 

가격, 효능, 구매 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자살, 감염병 등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이슈들에 있어 언론이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보도 지침이 만들어져 활용된 
바 있다. 마약 역시 이러한 보도 지침이 필요하며, 개별 사건보다는 마약의 포괄적인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 프레임 중심의 보도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마약과 관련한 언론 보도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인간 코딩으로 
인한 주관적 개입을 배제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사람들이 개입하여 프레임을 더 자세히 코딩할 수 없었던 
점은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간 코딩을 통한 내용 분석을 통해 기사에서 마약류별 정보원 유형, 갈등이나 
인간 흥미 프레임과 같은 주제별 프레임 유형 등을 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 마약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하여 공급과 수요 정책에 있어 균형 있는 마약 관리와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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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king into account the news media’s agenda-setting and framing func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prevalent themes and topical focus of Korean news 

reports about drug-related issues. Using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such as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reviewed a total of 124,969 articles 

provided by 49 media outlets from 2010 to the present. These articles included 

43,524 on illegal drugs, 58,146 on psychotropic pharmaceuticals, and 23,050 on 

marijuana. Topic modeling results show that over the past 14 years, coverage 

of drug-related issues has tended to increase with each occurrence of a drug 

scandal involving celebrities. Different topics were extracted across types of drugs: 

international problems concerning illegal drugs, drug abuse, treatment and 

prevention for psychotropic pharmaceuticals, and legalization and industry for 

marijuana. Notably, semantic network analysis indicates that, even in news stories 

about psychotropic pharmaceuticals, keywords such as 'treatment' and 'hospital' 

had low centrality and relational significance. Such a trend suggests that news 

stories lack adequate discussion of addiction and treatment. Based on our 

findings, we argue that media coverage should shift from anecdotal frames, which 

focus mainly on individual drug incidents involving celebrities, to more 

comprehensive thematic frames tha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drug use 

and address the systemic and preventive dimensions of drug-related issues. 

Furthermore, we propose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ote efforts not only to 

supply-control policies that target and criminalize the illegal drug trade but also 

to demand-control policies that facilitate drug use preven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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